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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정보센터, 식약처 감사패 수상
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최근 밀레니엄 호텔에서 개최된 ‘제 5회 의료기

기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’에서 식약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.

‘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’는 지난 2010년 고대구로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이 참여한 의료기기 부

작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6개의 ‘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감시센터’, 2012년 10개의 ‘의료기

기 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’로 발전해왔으며 2013년부터 ‘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연구회’를 시작했다.

현재 자발적 참여기관으로 서울대치과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을 포함한 19개 ‘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

터’가 구축돼 해당 지역 내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집·보고·분석해 환자안전과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쓰

고 있다.

이번 워크숍 시상식에서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비 지원 없는 자발적 참여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

사패를 받은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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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호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장은 “우리 센터는 2017년 자발적 참여기관에

서 2018년 정식 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의 수

집과 분석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이번 워크숍에서 2017년 모니터링센터 활동 최우수 센터는 동국대일산병원이 수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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